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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활은 며칠동안에 모든것이 달라졌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먼거리를 다녀야 할 통학길도, 동무들과 인사 나눈 복

도도, 오르는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던 3 층계단도, 동무와 만든 벽보게시판도 

다 못 보게 되였다.  

교탁에 서시는 선생님 소리는 못 듣고 쉬는 시간마다 들려오던 동무들 소리

도, 시간을 알리는 우리 학교 교가의 종소리도 안 들린다.  

무거운 학교가방도 청소도구도 저고리도 안 보게 되였다.  

학급모임이 끝나자마자 즉각 소조복으로 갈아입고 달려간 중체육실. 오늘은 

장단소리도 활기찬 대답소리도 들려오지 않을것이다. 

늦게까지 토론하던 시간도, 오늘도 피곤했다고 웃으며 전차를 기다리는 시간

도 없어졌다.  

방구석에 둔 학교가방을 보면서 마음은 쓸쓸해지고 화면에서 들려오는 우리 

말은 그립기만 한다.  

내가 늘 평범하다고만 느끼던 학교생활이 이렇게 내 전부가 되여있는줄은 몰

랐다.  

항상 곁에 있은 동무들이 지금은 쉽게 보지도 못하며 힘들다, 하기 싫다고 

느끼던것들이 그립기까지 하니 그것들이 얼마나 귀중한것이였는가.  

일분일초 깎이는 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멈추지 않았는가고 시계를 보

면 미워진다.  

그래도 내 기가 죽지 않은것은 역경속에서도 동포들에게 힘을 안겨주자고 힘

을 쓰는 조청원들의 모습이며 화면속에서 학생을 향하는 선생님모습이 있기때

문이다.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자고 힘쓰는 모습은 나에게 신심을 안겨준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적어도 지금 할수 있는 일이 없는것이 아니라고 깨닫게 

해주었다.  

밝은 앞날을 위해 동무들과 웃으며 만나는 그날을 위해 그리운 학교를 위해 

어렵기는 해도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나는 오늘도 이런 생각을 하며 눈앞에 그리운 모습을 그린다. 

 

 




